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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ole of defense expenditures in response to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defense expenditures on the national economy. To this end, 

we collected data on defense spending, unemployment rate, GDP, and economic growth rate throug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National Statistical Porta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defense spending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GDP. Second, the influence of defense spending 

on employment rates varied depending on economic situations.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defense 

spending on employment rate had a greater impact when the economic conditions were bad than when 

the economic conditions were good.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 perspective o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defense spending and efficient defense spending by identifying the differential influence 

of defense spending on the national economy depending on economic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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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국방비의 역할을 살펴보고 국방비 지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국방비와 실업률,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국방비 지출은 국민총생산과 고

용률과는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방비 지출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경

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방비 지출이 고용률에 미치는 효과는 경제 

상황이 좋을 때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국방비 지출의 경제

적 기여와 효율적 국방비 지출에 대한 사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경제 상황, 국방비, 경제적 효과, 상호작용 효과, 국민총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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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국방비는 국가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즉, 

국방비는 군수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적 진보를 

유도하여 내수시장을 견인하고 경제 활성화를 진작시키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 전

반에 걸쳐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은 

2022년 기준 173억 달러의 역대 최대 수주기준 무기수출

을 달성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2]. 하지만, 지속

적인 군사비 지출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 부족이나 

국가 부채의 증가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도 있다[3]. 이러한 이유로 국방비 지출을 경제 성

장을 촉진하는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기 위한 국가 정책 측면에서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에 대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국방 R&D 지출과 수출, 국방비 지출과 경제 성장, 국방 

소비지출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등 기존 연구[4-6]들은 국방

비와 국가 경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표로 경제성장률, 

GDP, 고용률, 수출입, 산업 성장률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

편 국방비 지출의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는 냉전 구조, 군사

적 분쟁, 내전 및 동맹 여부 등이 있는데[7-8], 이 연구들은 

지역적 갈등이나 긴장에 따른 국방비 지출로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은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GDP 성장에 기여

할 수 있다. 즉, 국방비 지출은 무기 시스템 및 장비의 고

도화를 통한 첨단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무기, 장비제조, 

연구개발 등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기부양 

효과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027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게 되면, 2021년 방위산업 매출 15조 9

천억 원에서 13.8조 원 증가한 29조 7천억 원으로 86.8% 

증가하고, 직접적인 고용은 3만 3천 명에서 6만 9천 명으

로 3만 6천 명이 증가된다고 예측하는 분석 결과도 있다

[9]. 다만, 무리한 국방비 지출이 지속될 경우 국민 복지나 

교육과 같은 중요한 정부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지

역적 갈등이나 긴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비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나

타내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개별국가의 

특징과 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특정 국가의 경제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경향

을 보인다. 즉, 경기순환, 정부의 정책, 글로벌 경제변화,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변화, 자연재해나 코로나19 팬데믹

과 같은 외부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기가 순환 및 

변동하게 된다. 경제활동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

복한다고 설명하는 경기순환론(Cyclical Theory)에 의하

면, 경제는 호황, 정점, 침체, 바닥의 4단계를 거치면서 다

양한 요인에 의해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국방비

는 이러한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

방비와 국가 경제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

른 역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별국가의 특징을 고려한 Kusi의 연구[10]

에 기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하고,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 지출

의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서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국방비 지출이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

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Defense Spending and Economic Effect

국방비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과 관련된 예

산으로, 군사력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병력 훈련, 무기 

및 군사 장비 구매와 개발 등에 지출하게 된다. 국방비와 

국가 경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는 국방

비 지출이 군대 및 군수 산업에서의 고용창출 효과, 사회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산출 효과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4-5].

국방비는 군인뿐만 아니라 군수 산업과 관련된 민간 기

업에도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무기 제조, 연구개발, 군사 장비 유지 관리, 군

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국가 경제

에 기여하게 된다[11-12]. 한편, 터키의 경우 국방비 지출

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11], 대만의 경우 국방비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부

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2]. 그리고 국방비 지출변화를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국방비 지출

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경제

충격도 국방비 지출에 영향을 주고 실업률에도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13]. 특히 국방비의 일부는 민간 부문

과의 협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방위산업의 발전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s of Defense Expenditure According to Economic Situations   183

은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국방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성장률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국가별 

국방비 지출과 GDP 간에는 일관성이 없었으나 국방 R&D 

지출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이는 국방 R&D 비중의 증가는 민간 군수업체로 기

술파급효과를 통해 무기 수출 및 총수요 증대로 GDP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4]. 즉, 국방 분야

는 첨단 기술의 연구와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며 기

술혁신이 나타나게 된다. 인터넷, GPS, 항공기 및 위성 기

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첨단 군사 기술은 시간이 지난 후에 

민간 기술로 전이되어 민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최근에는 AI,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신기술 등에서 

군 관련기관과 민간 기업이 함께 국방 혁신 생태계를 구축

하여 국방기술 R&D 체계를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도 한다[15].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 민간경제로의 경제적 자원 배분

을 국방 분야에 흡수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 즉, 국방비의 증가는 사회복지, 교육, 건강 

등 다른 분야에 사용될 자원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 자

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비와 경제 성장의 관계는 국방비

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이기도 하고

[16],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며[17], 자원풍요국에

서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자

원빈곤국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18]. 또

한, 77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나기도 하였다[10]. 기존 연구들은 국방비와 경제 성장

의 관계는 일반화될 수 없으며 개별국가의 특징이나 연구 

시기의 상황에 따라 실증적 분석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는 점을 나타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방비 지출

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영향을 주는 등 최소한 경제 

성장의 장애는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19],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10]. 

가설 1: 국방비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다.

2. Economic Situation and Defense Spending

특정 국가의 재정정책의 유효성은 재정정책의 종류, 정

부지출의 구성(composition), 정부지출의 타이밍과 충격

의 지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0]. 정부지출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1994년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고, 2005년 20조 원, 2011년 31조 원, 2017년 40조 

원, 2020년 50조 원, 2025년 약 61조 원으로 가파르게 상

승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2024년 대비 0.3% 증가한 

61조 5천여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25년 정부예산이 총

지출 673.3조 원 규모인데, 그중 국방 예산은 약 9.1%를 

차지한다[21].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투입

된 국방 예산은 총 480조 원이다. 재정정책으로 정부지출

의 구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정부 재정의 

약 13% 전후를 차지하고 있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Table 1).

Year

Defense 

Expenditure 

(Billion won)

GDP(%)
Government 

Finance (%)

Defense 

Expenditure 

Growth 

Rate (%)

2015 37,456 2.26 14.5 4.9

2016 38,800 2.23 14.5 3.6

2017 40,335 2.20 14.7 4.0

2018 43,158 2.27 14.3 7.0

2019 46,697 2.43 14.1 8.2

2020 50,153 2.58 14.1 7.4

2021 52,840 2.54 13.9 5.4

2022 54,611 2.53 13.0 3.4

2023 57,014 (2.56) 12.8 4.4

2024 59,424 (2.54) 13.2 4.2

Sourc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Table 1. Defense Expenditure

이처럼 정부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온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거시경제의 경기 변동성과 밀접한 관련성

을 가지고 있다[22]. 즉,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재정지출의 

경기 선행성과는 달리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 지

출은 경기 후행적이고 경기순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국

방비 지출의 규모 및 변동이 실질 GDP의 변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22].

경제가 호황일 때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좋아지므로 군

사력 강화, 무기 및 군사 장비 현대화, 기술혁신 등에 투자

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를 갖게 된다. 즉, 첨단 무기 시스

템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어 국방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방비 지출로 인

해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경제가 불황이거나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경우(예: 금융 

위기, 코로나19 등), 정부는 세수가 감소하고 재정적인 압

박을 받게 되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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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다른 경제적 요구사항들이 우선

시 됨에 따라 국방 예산을 줄이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

나 국방부 누리집에 나타난 국방 예산 추이에 따르면 

1975년 이후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수준은 감소하고 있

으나 2010년 이후에는 13%~15%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3], 즉, 우리나라는 안보적 특수성에 따라 

2021년 기준 세계 9위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로서 국

방비 지출이 낮은 국가와는 달리 경제 전반에서의 일정 수

준의 국방비 지출이 경제적인 효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GDP의 변동성보다 작으며 경기 

선행적인 특징을 지닌다[24]. 그러나 국방비 지출과 GDP 

간의 관계에서 국방비 지출은 경기변동을 완화시키기도 

하고 증폭시키기도 한다. 즉, 국방비 지출은 경기순응적인 

변수로서 경기 후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22]. 

국방비 지출이 경기 후행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는 국방비 지출이 경제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정부지출의 일부분인 국방비가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경기 후행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경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다를 수 있다.

가설 2: 국방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상황

에 따라 다를 것이다.

III. Methodology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는 국방비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 지출이 경제 

성장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즉, 국방비 지출이 경

제적 성과로 대변되는 주요 경제적 지표와 관련성이 있는

지, 특히, 경제불황이나 경제위기에 국방비 지출이 경제적 

지표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2. Data collection

본 연구를 위해 데이터 기간별 수집 가능한 경제자료를 

탐색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먼

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실업률, 고용률, 국내총생

산(시장가격, GDP) 및 경제성장률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편 국방비는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국방비 예산 추이 자료

를 통해 수집하였다. 데이터 기간은 2000년부터 2023년까

지 총 24년의 자료이며, 수집 단위는 연도별 데이터이다. 

이는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기간에 준하였다.

분석 방법은 SAS 9.4로 시계열 자료 기반의 회귀분석

을 하였고, 경제 상황에 따른 효과는 상호작용항을 활용하

였다.

IV. Results

1. Descriptive analysis

국방비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연도별 국

방비 예산과 고용률과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방비와 고용률은 우상향의 긍정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2).

Fig. 2. Defense Budget and Employment Rate

관련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국방비 지출은 국

민총생산(GDP) 및 고용률과는 정(+)의 관계에 있었으며, 

국민총생산과 고용률도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2).

1 2 3

1.Defense expenditure 1

2.GDP
0.988

***
1

3.Employment rate
0.784

***

0.746

***
1

***p<.001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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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nomic Effects of Defense Expenditure

본 연구에서 경제 상황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

과를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인 경제적 효과는 고용률로, 

독립변수인 국방비는 국방비 예산액으로, 그리고 경제 상

황은 경제성장률로 각각 정의하였다. 이때, 경제성장률은 

데이터 시작 연도인 2000년은 ‘0’이라 제외하였으며, 글로

벌 금융위기인 2009년과 코로나19인 2020년 또한 예외 

상황으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독립변

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다중공선성을 회피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는 표준화하여 투입하였다.

        ·  (1)

여기서,  : 고용률

        : 국방비

        : 경제상황=경제성장률

분석 결과, 국방비는 고용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가설1 지지), 이들의 상호작용항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Variable B β t p

Intercept 59.987 0.000 571.5*** 0.000

Ⓐ DE 0.520 0.575 4.4*** 0.000

Ⓑ ES -0.248 -0.275 -2.1 0.055

Ⓐ×Ⓑ -0.449 -0.488 -4.6*** 0.000

***p<.001, Adj R2=.798, F=27.3

DE: Defense expenditure, ES: Economic situation

Table 3.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and Defense Expenditure 

이상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후분석을 

통해 시각화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즉, 국방비가 고용률

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경제 상황이 좋은 경우(점

선)보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실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2 지지). 즉, 경제 상황이 좋

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비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Fig. 3.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and 

Defense Expenditure

다음에서는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방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국방비의 단순 증가 효과를 배제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국방비 효과를 금액이 아닌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으로 분석하였다.

        ·  (2)

여기서,  : 고용률

      : 국방비 비중=국방비/GDP

        : 경제상황=경제성장률

Variable B β t p

Intercept 59.990 0.000 548.1*** 0.000

Ⓐ WDE 0.512 0.567 4.2*** 0.001

Ⓑ ES -0.258 -0.285 -2.0 0.057

Ⓐ×Ⓑ -0.441 -0.506 -4.5*** 0.000

***p<.001, Adj R2=.772, F=23.5

WDE: Defense expenditure, ES: Economic situation

Table 4.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and Weighted Defense Expenditure 

이 결과에서도 국방비는 고용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Fig 4). 이는 경제가 호

황인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은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방비 지출은 고용률을 

진작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

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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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teraction Effect of Economic Situation and 

Weighted Defense Expenditure

V.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과 국방비 지출 및 경제적 효과

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방비 지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핌에 있어 경제성장률, GDP, 고

용 등을 다층적 및 상호관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방비

의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제 상황에 따라 국방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차별적 영

향을 고용률을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방비 지출의 경

제적 기여와 효율적 국방비 지출에 대한 사사점을 제공하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방비 지출과 고용률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국방비 지출은 GDP와도 긍정

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황에 따른 국방비 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하여 국방비 지출의 경제 상황에 따른 고용률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방비는 고용률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정부지출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일정 수준의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에 국방비 지출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 재정정책에서 국방비 지출은 경기 후행적이며 경

기순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방비 지출은 경

제 상황에 따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 국

방비 지출은 사회복지, 교육 등 다른 예산 항목과 함께 고

려되어야 하며 국방비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고[16], 국

방 R&D 지출은 G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4],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7].

결국, 국방비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을 줄

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발전을 통

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군사비 지출을 축소함

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경제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이 나쁜 경우에는 국방비 지출

을 고정하거나 늘리는 정책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거나, 경제 상황이 좋은 경우에는 군사비 지출을 

고정하거나 최소한의 지출로 국가 경제를 안정화하는 정

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중요

성이 부각되는 국방비와 경제적 효과의 관계를 경제 상황

에 따라 조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경제자료 수집에 있어 데

이터 제공처의 한계상 실업률, 고용률, 국내총생산, 경제성

장률 자료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경제 자료를 통한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 상황을 경제성장률 단일 지표로 정의

하였는데 경제 상황은 경제성장률 외에도 물가 상승률, 투

자 수준, 소비 심리 등 다양한 지표가 있을 수 있는바 향후 

연구에서는 더욱 포괄적인 경제 지표를 사용하거나, 복합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비 지출과 경제적 효과의 관계 

또한 고용률에 국한되지 않고 데이터 확보를 통한 다면적

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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